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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5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3월 14일(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더 많이 듣는 특허행정을 위한

특허행정모니터단 출범

- 특허청, 특허행정모니터단 발대식 개최 -

국민의 관점에서 특허행정 절차와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특허행정모니터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14일 13시 30분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

센터에서 특허행정모니터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총 30명의 모니터를

위촉했다.

특허행정모니터단에는 기업 특허담당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담당자, 지식재산학 전공 학생 등 지식재산 관련 종사자들이 골고루

참여하여 지재권 절차와 관련한 일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모니터단은 오는 2018년까지 약 2년간 활동하게 되며, 출원·

등록 제도, 전자출원 시스템 등 특허행정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

활동과, 특허청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민·관 쌍방향

소통창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모니터단에 참여하게 된 특허고객상담센터 상담원 이은혜(33)씨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그간의 상담 활동을 통해 접했던 고객의

소리를 특허청에 전달하여, 특허청과 고객 사이의 제도나 절차에

대한 이견을 최소화 하는 데에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 산학협력단에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는 김아름(37)씨는

“절차나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망설이는 학생들을 대변하여 특허행정 개선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허청은 원활한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소통과 함께 특허청 주요행사 초청 및 간담회 개최

등 활발한 의견 공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활동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상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모니터단원의 활발한 제안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민희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행정의 든든한 파트너인

특허행정모니터단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